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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 드리는 이재명 후보의 간절한 호소

- 김영희C센터 TV 광고 제1탄 “편지” 편 공개 

- 대선 TV광고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문법 파괴

-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중도성향 유권자들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부각 

- 컨셉이 주는 파격만큼 더 큰 진폭의 울림을 가질 것으로 기대

○ 2월 15일 20대 대통령선거가 개시되면서 TV 광고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기선제압에 나섰다.

○ 15일 오전 9시 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영희C센터(홍

보소통본부)는 당사 4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TV 광고 제1탄 “편지” 편을 공개했

다. 이날 공개된 광고는 올림픽 중계방송으로 앞당겨진 SBS 뉴스 직후인 18시 44분 

송출될 예정이다. 

○ 이날 공개된 광고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

로 시작하는 형식은 어느 역대 대선 TV 광고에서도 시도된 바 없다. 통상 선거 광고는 

후보의 장점에 주목해왔다. 이번 광고는 잔잔한 BGM을 배경으로 한 중년 일반인의 

내레이션을 통해 차분하지만 묵직하게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전한다. 이 후보의 흠은 

사실은 약자를 위한 싸움에서 생긴 상처임을 담담하게 고백한다. 오해가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과연 누가 더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김영희 센터장은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과 시선에서 출발해 편지 형식으

로 후보가 걸어온 삶과 진심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후보가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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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 인식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성찰과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다.

○ 선거 광고의 문법을 깨는 형식에 유권자들 특히 아직도 관망 중인 중도층, 부동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원일 총괄단장은 “컨셉이 주는 파격만큼 이재명 

후보의 호소는 더 큰 진폭의 울림으로 더 널리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영희C센터는 이날 공개된 “편지” 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후속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광고편성 시간도 사전에 공개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편지” 편을 포함해 향후 공개되는 TV 광고 등은 이재명TV 등 후보 및 민주당 

SNS와 정치OTT 플랫폼 ‘재밍’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끝)

첨부 : 이재명 후보 TV 광고 제1탄 “편지” 편 내레이션 및 이미지컷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상처 대부분은

약자 편에서 싸우느라 생긴 것이라고

큰 미움이 있다 해도

더 큰 질문을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코로나 위기극복

너무나 어려운 경제 위기해결

누가 더 잘 해낼까

유능한 경제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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